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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life adjustment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by applying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s to the longitudinal data.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ree 
waves of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4~2016). A total of 1,534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s to the longitudinal survey data, we analyzed the 
initial status and growth changes for each wave, identifie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amine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tent constructs.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variations in 
the initial status and rate of school-life adjustment we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parents’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and academic satisfaction. Variations in the initial status and growth rate of suicidal ide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ousehold income and family struc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life adjustment and suicidal 
idea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in which the starting value of the former increased and that of the latter de-
creased and vice versa. Conclusi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school-life adjustment and suicidal ideation varied 
according to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school-life adjust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ici-
dal ideation, thereby highlighting students' ability to adjust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ir suicid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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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는 매우 민감한 변화의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

떻게 보내느냐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신체적 ․ 정신

적 ․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스

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1]. 청소년은 다음 세대를 이

끌어갈 주축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책

임질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2]. 또한 청소년기는 한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배우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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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3]. 따라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들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

적 안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과다한 경쟁으

로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관한 문제는 간과되어 왔으며, 상대

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지 못했다[2]. 청

소년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은 현실적으로 국

내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한국사회가 그들의 안전을 보

장해주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의 자

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744명으로 청소

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2007년에 

인구 10만 명 당 8.6%로 조사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 10.3%로 가장 높았다가 2015

년에 7.2%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에는 7.8%로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서 여전히 청소년 사망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 

자살생각은 자살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계로 청소년의 경

우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 자살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속

적 과정이 심리적 ․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

어난다[5].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는 다르게 충동적인 자

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가 

어렵다[5]. 즉,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을 예측할 수 있

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청소년의 자살 원인으로는 

부모의 학대, 폭력과 같은 가족요인, 학교 폭력, 학교부적응과 

같은 학교요인, 자살 사이트 방문, 연예인의 자살보도와 같은 

사회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6]. 자살원인 중 최

근 학교생활적응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함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규범을 잘 지

킬 뿐만 아니라, 교우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를 의미한다[7].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초등학교와는 다른 형태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받게 됨으

로써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1]. 청소년들은 중 ․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과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

러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뿐만 아니

라, 청소년기는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8], 이러한 청소년의 인간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

된다[9]. 청소년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긍정적인 인

간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

교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있

어서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의 문제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

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기존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학습활동, 학교규범, 친구 및 교사관계와 같은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 스트레스가 높

은 경우와[11] 학습태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자살

생각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2], 학업성취도 역시 청소

년 자살시도의 위험요소로 보고되었다[13]. 대인관계 스트레

스도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없거나[14] 친

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15],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

하고[16]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경우 역시 자살생각이 증가되었

다[17].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은 정신건강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 특히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을 증가사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9]. 이처럼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에 대한 관계 규명 시 일부 요인만을 다루고 있고, 학교생활적

응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17,20]. 또한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요

인들 중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이 요인들이 어떻게 자살생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6,8,21].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연구가 대부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을 지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두 요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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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수준 차이

를 규명한다.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수준 차이를 규

명한다.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5차(2014년), 제6차(2015년), 제7차(2016년) 한

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과 자살생각 간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

이터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KCYPS)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

사한 종단적 데이터로, 인과관계 설명에 적합하며, 연구대상의 

동태적 분석에 적합한 자료이다. 또한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된 

데이터로 특정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위한 신뢰수준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22].

본 연구를 위해 한국 ․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

지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친 후 원시자료를 제공받았다. 한국아

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

로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을 통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

개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이다. 표본은 목표표본 할

당, 표본학교 추출, 표본학급 추출, 대체표본 추출 단계를 통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집단을 기준으로 데

이터를 추출하여 2014년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2

학년이 된 시점이며, 2015년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2016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조사한 자료이다. 최초 2,378명에

서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844개 자료를 제외한 1,534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주택형태, 부친 최종학력, 모친 최

종학력, 경제수준, 성적 만족도, 가족구성, 부모구성 총 8개의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주택형태는 단독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구), 상가주택,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 최종학력은 부친, 모친 각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졸’로 구분하였다. 경제수

준은 ‘매우 잘 사는 편(1점)’에서 ‘매우 못 사는 편(7점)’으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성적 만족도는 전체 성적 만족도로 측정되었으며 ‘매

우 만족한다(1점)’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점)’로 응답하

도록 되어 있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성적 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조부모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한 분과 같이 사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모구

성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친아버지, 새어머

니와 함께 사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자살생각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를 묻는 1문항으로 ‘매

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관련 문항은 총 4개 영역으로 학습활동, 학교

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각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활동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을 포함하는 5문항, 학교규칙은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문항을 포함하는 5문

항,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라는 문항을 포

함하는 5문항, 교사관계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라는 문항을 포함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적

응 관련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

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

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5차, 6차, 

7차 년도 데이터에서 학습활동과 관련된 질문 중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1문항, 교우관계와 관련된 질문 중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1문항, 총 2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5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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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7차 년도 자료수집 문항 중 교사관계와 관련된 문항, ‘내년

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문항은 6차 년도에서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

고 싶다’라는 설문으로 대체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차수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관계를 파악하

고자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변화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수별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

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선형모형의 성장궤적 분석을 통해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초기값과 변화량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모

델 적합도의 경우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통계

량,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

으며, RMSEA는 .08 이하, CFI와 NFI는 .90 이상이면 모형에

서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23].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평균값은 4점 척도 기준으로 3차 년

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의 경우도 3차 

년도 모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5차 년도 -0.09, 6차 년도 -0.43, 7차 년도 -0.59로 각각 나타

나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경

우 역시 5차 년도 -1.13, 6차 년도 -1.44, 7차 년도 -1.40으로 각각 

나타나 연도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첨도의 경우 학교생

활적응 5차 년도 2.01, 6차 년도 1.60, 7차 년도 1.31로 각각 나타

나 연도별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경

우 역시 5차 년도 0.86, 6차 년도 2.14, 7차 년도 1.76으로 각각 

나타나 연도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3차 년도 표

본 데이터 상의 큰 분포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차수별 데이터 

분포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에서 연구

에 대한 심사면제승인을 받아(IRB No.: 2019-0858-0001)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학교생활적응 , 자살생각,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초기 학교생활적응 평균점수는 2014년 1.97점, 2015년 1.90

점, 2016년 1.87점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2014년 

3.50점, 2015년 3.58점, 2016년 3.59점으로 나타나 차수별 데이

터의 평균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52.4%로 많았으며,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68.7%로 가

장 많았다. 부친 최종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7.4%로 가

장 많았고, 모친 최종학력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43.4%

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59.3%로 가장 많았고, 성적 

만족도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편이 4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구성의 경우 부모와 자녀인 경우가 96.5%로 대

부분을 차지했고(한)조부모와 자녀인 경우가 3.5%로 나타났

다. 부모구성의 경우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경우가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경우가 0.2%로 나

타났다(Table 1). 

2.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2014년, 2015년, 2016년 모두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변인 간 상관관계 역시 2014

년, 2015년, 2016년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각각의 상관관

계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수준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변화량 차이분

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8개 모형에 

대하여 CFI/NFI 모두 .90 이상, 그리고 RMSEA의 경우 .08 이

하로 나타나 적합도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가지 일반적 특성 중 부친 최종학력(Estimate=-0.02, SE=0.01, 

CR=-1.97, p=.049) 모친 최종학력(Estimate=-0.03, SE=0.01, 

CR=-2.45, p=.014), 경제수준(Estimate=0.05, SE=0.01, CR= 

4.09, p<.001), 성적만족도(Estimate=0.06, SE=0.01, CR=4.44, 

p<.001)에 따라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 수준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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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1,5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School life adjustment (year) 2014 
2015 
2016

1.97±0.45
1.90±0.45
1.87±0.44

Suicidal ideation (year) 2014
2015
2016 

3.50±0.65
3.58±0.62
3.59±0.61

Gender Male
Female

804 (52.4)
730 (47.6)

Housing types Independent house
Apartment
Row house
Multi-family house
Others

 282 (18.4)
1,054 (68.7)

126 (8.2)
 56 (3.7)
 16 (1.1)

Father's academic background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level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Master's and above

 31 (2.0)
 574 (37.4)
 162 (10.6)
 680 (44.3)
 87 (5.7)

Mother's academic background Below middle school level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Master's and above

 2.6 (1.7)
 665 (43.3)
 244 (15.9)
 554 (36.1)
 45 (2.9)

Economic levels Very wealthy
Wealthy
Slightly wealthy
Moderately wealthy 
Slightly poor
Poor
Very poor

 25 (1.6)
 185 (12.1)
 266 (17.3)
 910 (59.3)
115 (7.5)
 30 (2.0)
  3 (0.2)

Satisfaction of grade score Very satisfied
Satisfied
Not satisfied
Not at all satisfied 

100 (6.5)
 522 (34.0)
 749 (48.8)
 163 (10.6)

Family composition Parents and children
(Single)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1,480 (96.5)
 54 (3.5)

Parents' composition Biological father and biological mother
Biological father and stepmother

1,531 (99.8)
  3 (0.2)

가 있었으며. 경제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변화량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2, SE=0.01, CR=2.37, 

p=.018). 그러나 초기값의 경우 성별, 주택형태, 가족구성, 부

모구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변화량의 

경우도 성별, 주택형태, 부친 최종학력, 모친 최종학력, 성적만

족도, 가족구성, 부모구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

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수준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초기값과 변화량 차이분석 결

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8개 모형 

중 모형적합도가 충족되지 않은 부친 최종학력 모형은 제외되

었다. 나머지 7개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 CFI/NFI 모두 

.90 이상, 그리고 RMSEA의 경우 .08 이하로 나타나 적합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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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1. School life adjustment (2014 year) 1.00

2. School life adjustment (2015 year) .42 (＜.001) 1.00

3. School life adjustment (2016 year) .34 (＜.001) .40 (＜.001) 1.00

4. Suicidal ideation (2014 year) -.18 (＜.001) -.17 (＜.001) -.12 (＜.001) 1.00

5. Suicidal ideation (2015 year) -.17 (＜.001) -.22 (＜.001) -.17 (＜.001) .39 (＜.001) 1.00

6. Suicidal ideation (2016 year) -.12 (＜.001) -.14 (＜.001) -.19 (＜.001) .28 (＜.001) .35 (＜.001) 1.00

Table 3.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Associated with School-Life Adjustment 

Model Characteristics
χ²

(df)
p CFI NFI RMSEA

Intercept Slope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Linear 
model

Gender 15.01 (5) .010 .98 .98 .04 -0.03 0.02 -1.34 .182 0.00 0.01 0.14 .892

Housing types 16.91 (5) .005 .98 .97 .04 -0.01 0.02 -0.71 .481 -0.01 0.01 -0.91 .364

Father's academic 
background

15.48 (5) .009 .98 .98 .04 -0.02 0.01 -1.97 .049 -0.01 0.01 -0.94 .346

Mother's academic 
background

15.92 (5) .007 .98 .98 .04 -0.03 0.01 -2.45 .014 -0.00 0.01 -0.37 .709

Economic levels 15.83 (5) .007 .98 .98 .04 0.05 0.01 4.09 ＜.001 0.02 0.01 2.37 .018

Satisfaction of 
grade score

22.06 (5) .001 .97 .97 .05 0.06 0.01 4.44 ＜.001 0.00 0.01 0.24 .808

Family 
composition

15.27 (5) .009 .98 .98 .04 -0.01 0.02 -0.52 .603 0.03 0.01 1.94 .053

Parents' 
composition

14.62 (5) .012 .99 .98 .04 0.01 0.08 0.15 .880 0.02 0.05 0.34 .731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일반적 특성 중 

경제수준의 경우, 자살생각 초기값은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이

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살생각 변화량은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02, SE=0.01, 

CR=-2.22, p=.027).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 역시 자살생각 초기

값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0.07, 

SE=0.03, CR=-2.35, p=.019). 그러나 성별, 주택형태, 모친 최

종학력, 성적만족도, 부모구성에 따른 자살생각 초기값 및 변

화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 .10, 

NFI .99, RMSEA .02로, CFI/NFI 모두 .90 이상, RMSEA .08 

이하로 나타나 적합도 수준을 충족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자살생각 초기값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초기값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록 자살생각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0.57, 

SE=0.07, p<.001).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변화량의 관

련성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의 폭이 

증가될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낮아지는 변화의 폭은 증가되었

다(SC=-0.66, SE=0.20, p<.001).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

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증가될수록 자살생각 수준은 감

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 초

기값과 자살생각 변화량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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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Model Characteristics x2 (df)   p CFI NFI RMSEA
Intercept Slope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Linear 
model

Gender 15.01 (5) .010 .98 .98 .04 -0.03 0.02 -1.34 .182 0.00 0.01 0.14 .892

Housing types 33.35 (5) ＜.001 .94 .93 .06 -0.01 0.02 -0.71 .481 -0.00 0.01 -0.04 .966

Mother's academic 
background

35.57 (5) ＜.001 .94 .93 .06 0.02 0.02 1.01 .314 -0.01 0.01 -0.89 .374

Economic levels 35.36 (5) ＜.001 .94 .93 .06 -0.30 0.02 -1.87 .061 -0.02 0.01 -2.22 .027

Satisfaction of 
grade score

36.92 (5) ＜.001 .94 .93 .07 -0.03 0.02 -1.40 .162 -0.02 0.01 -1.73 .084

Family 
composition

31.31 (5) ＜.001 .95 .94 .06 -0.07 0.03 -2.35 .019 0.02 0.02 1.14 .254

Parents' 
composition

33.60 (5) ＜.001 .94 .93 .06 -0.01 0.11 -0.04 .967 0.04 0.07 0.60 .551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Table 5.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between School Life-adjustment and Suicidal Ideation

Path SC SE p

School-life adjustment intercept → Suicidal ideation intercept -0.57 0.07 ＜.001

School-life adjustment intercept → Suicidal ideation slope 0.01 0.05 .875

School-life adjustment slope → Suicidal ideation slope -0.66 0.20 ＜.001

SC=standar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논 의

본 연구는 5차(2014년), 6차(2015년), 7차(2016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변인 간 차이분석이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과 같은 횡단분석방법을 주로 적용하였

다[10,24]. 이러한 방법은 특정 시점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좋은 분석방법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두 변인

의 초기값과 변화량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횡단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두 요인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

히고자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

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은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10].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

년의 경우 심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은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 관련 초기값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친 최종학력, 모친 최종학력, 경제수준, 성적만족도로 나타

났으며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수준으로 나타났

다. 먼저, 초기값의 경우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최

초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

면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최초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만족도 역시 초기값이 높을수록 최

초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생활적응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경제수준으

로, 경제수준 변화량이 커질수록 학교생활적응 변화량이 유의

미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하고 있

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종단분석 연구는 아

직 찾아보기 어렵지만 경제수준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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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선행연구결과는 제시되고 있다[25,26]. 성적만족도 역

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

업성적과 학업성취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21,27]. 비록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처럼 초기값과 변화량을 구분하

여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제수준이 학교생활적응 초

기값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다음 시점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27], 한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수준이 낮고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의 

경우 초기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들

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살생각 관련 초기값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자살생각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

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량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수

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기값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자녀들끼리 사는 경우 초기 자살생각 수준이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생각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경제수준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수

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역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종단분석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지

만, 경제수준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결과는 제시되고 있다[21,28]. 또한 Jang [21]의 연구에서도 

가족형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과 경제수준이 청소

년의 자살생각 초기값과 변화량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게 Jo와 

Chai [29]의 연구, Yao 등[3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 중 ․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Lee [2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

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우 주

로 횡단연구이며 종단연구인 잠재성장모형으로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자살생각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기존 연구

와의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에서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

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

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통한 재정

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가정적, 경제

적 요인들과 자살생각 간에는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

은 어느 한 시점보다 여러 시점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이미 많

은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교생이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일

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개개인이 처

한 환경에 따라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자살생각 초기값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초기값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

하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자살생각 변화량 간

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요인 간 

유의미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

응 변화량과 자살생각 변화량 간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변화량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 변화량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의 폭이 증가될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낮아지는 변화의 폭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자살생

각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

순히 특정 시점에서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량이 자살생각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 종단분석 결과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에는 무리

가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과 자살생각 간 관련성

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줄어든다고 보고되었

으며[10,19], Orozco 등[13]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자살

시도의 위험요소로 밝혀졌다. Peltzer와 Pengpid [14], De 

Luca 등[16]의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단절은 자살생각을 증가

시키고[14], 교사의 지지는 자살시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16]. 또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o와 Kim [8]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규칙과 질서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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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며, 학업준비를 잘하는 청소년의 경우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살생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

수록 자살생각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살생각 간의 종단분석 결과만을 제시한 선

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살생각의 초기값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직접적 관계에서 초기값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정도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기값과 변화량

은 다양한 영향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학업으로 인해 압박감을 받는 청소년이 스스로 심리 상태

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교사 및 교우와의 상호작용

을 위한 교내 동아리 활동과 그룹학습을 교과과정에 필요가 있

으며,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자살예

방 교육이 필요하다[18]. 또한 청소년 자살 관련 문제를 감소시

키기 위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파악하고,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자살 위험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

리할 필요가 있다[18]. 특히 자살 위험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태 모니터링 및 심도 있는 정신과적 상담 프로

그램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마련

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9].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

의 폭이 증가될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낮아지는 변화의 폭이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예

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청

소년의 자살예방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실

증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청소년 본인의 주관적 의견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부모나 교사의 의견을 포함

하여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

우관계, 교사관계 각각의 변인과 자살생각 간의 인과관계를 보

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자살생각에 대해서만 다

루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간의 관

련성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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